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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31 마그네슘 합금의 플라즈마전해산화 처리

Plasma electrolytic oxidation treatments of AZ31 Mg Al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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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AZ31 마그네슘 합금의 내식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플라즈마 전해산화(PEO, plasma electrolytic 
oxidation)법을 이용하여 다양한 용액에서 양극 및 음극 펄스전류를 인가하여 형성하였다. 형성된 PEO피막의 두께는 용액
중 음이온의 종류에 가장 크게 의존하였으며, PEO 피막의 표면거칠기는 피막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더 커지는 결과를 얻었
다. PEO피막의 경도는 규산이온이 포함된 용액에서 형성된 피막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알루미나 입자들과 같이 단단한 
입자들을 용액 중에 포함시킬 경우 피막 내부에 함침되어 피막의 경도를 향상 시킬 수 있었다. 

1. 서론 

마그네슘 합금 소재는 상용 구조용 금속재료 중 가장 가벼운 금속으로서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하여 차량이나 비해 비행
기 부품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차세대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마그네슘 소재는 활성이 매우 높아 대기 중에 노출될 
경우 쉽게 부식되는 단점이 있어서 그 사용이 제약되고 있다. 이러한 부식을 억제시키기 위하여 마그네슘 소재 표면에 화
성처리피막, 도금층 또는 양극산화피막 등을 형성시켜주는 표면처리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플라즈마 전
해산화법을 이용하여 AZ31 마그네슘 합금 표면에 공업적으로 유용한 두께의 피막을 형성시켰으며, PEO 피막의 표면거칠
기 및 경도의 관점에서 연구하였다. 

2. 본론 

본 연구에서는 AZ31 마그네슘 합금의 내식성을 내식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표면에 플라즈마 전해산화법을 이용하여 산화막층
을 형성시켰으며, 형성된 코팅층의 표면 및 단면구조는 SEM으로 관찰되었다. 연구결과 Ra= 0.5 ~ 5 µm, 두께 10 ~ 80 µm, 경도= 
500 ~1000 Hv의 산화피막을 형성시켰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PEO 피막의 형성기구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Fig. 1. Ra of PEO films on AZ31 Mg alloy obtained by the application of pulse current with 0.2 ms width at 5~ 13 ℃ in 

0.2 M Na3PO4 solution.   

3. 결론  

AZ31 마그네슘 합금의 플라즈마 전해산화(PEO, plasma electrolytic oxidation) 처리 결과 피막의 두께는 F- > PO4
3- > SiO2

- 
AlO2

- 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알루미나 입자들과 같이 단단한 입자들을 용액 중에 포함시킬 경우 피막 내부에 함침되어 피
막의 경도를 향상 시킬 수 있었으며,  Ra= 0.5 ~ 5 µm, 두께 10 ~ 80 µm, 경도= 500 ~1000 Hv의 산화피막을 형성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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